
연예 > 연예일반

김재중 "2세 위해 정자 동결…폐기할 때 마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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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재중이 생생한 정자 동결 경험담을 털어놨다.

15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아시아의 중심 김재중이 절친한 배우 3인방 최진혁, 윤시윤, 유선호를 부모

님이 계신 본가로 초대했다.

이날 김재중은 친구들을 위해 짬뽕삼계탕과 고추잡채 등을 만들었다. 손님으로 초대 받은 윤시윤과 유선호, 최진혁까지 합세

합동요리에도 나섰다.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아 '편스토랑'을 애청한다는 윤시윤과 유선호는 김재중의 요리를 직관하며 "못하는 게 없다"라고 했다. 

이후 네 남자의 본격적인 수다가 시작됐다. 김재중, 최진혁, 윤시윤은 1986년생이고 막내 유선호는 2002년생이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최진혁은 "어머니가 벙커라 연애 못한다"라며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한 것"이라고 했다. 



외동아들인 윤시윤은 공감했으나, 딸부잣집 막내아들 김재중은 공감하지 못했다. 특히 윤시윤이 과거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어머니의 뜻밖의 반응을 공개해 놀라움을 줬다. 

이어 김재중은 정자 동결 경험담을 털어놨다. 김재중은 병원에서의 일화를 공개하며 "좀 창피했다"라고 했다. 또 김재중은 "3

년에서 5년이면 폐기 처분한다. 폐기될 때 마음이 아프다. 이제는 안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동갑내기 윤시윤과 최진혁은 관심을 보였지만, 2002년생 막내 유선호는 홀로 다른 리액션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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